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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디지털 정보격차 수준에 따라 소비자집단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통해 실효적인 

디지털 정보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현장 설문조사를 통해 총 402부의 자료를 수집하고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디지털 

기기에의 접근, 역량, 활용수준을 기준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기애호형’ ,‘능숙활용형’, ‘일반형’, ‘디지

털소외형’의 4개 소비자집단이 유형화되었다. 소비자유형별로 디지털 정보격차의 선행변수인 인구통계적 특성, 사회적 

자본, 미래정보사회에 대한 인식, 기술에 대한 혁신성, 불편감, 친밀감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또한, 소비자유형별

로 디지털 정보격차의 결과변수인 디지털 기기활용 만족도와 기기이용의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디지

털 정보격차 수준에 따른 소비자유형을 도출하고 소비자유형별로 맞춤화된 학술적, 실무적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제안한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 디지털 정보격차, 디지털 정보화, 디지털 기기, 사회적 자본, 소비자유형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effective informatization policy by categorizing 

consumer groups according to the level of digital divide and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For this end, a total of 402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and on-site surveys targeting 

consumers with internet experience,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6.0 program. As a 

result of conducting a K-means cluster analysis based on access to, capability, and utilization of digital 

devices, four consumer groups were categorized: ‘device lover’, ‘proficient user’, ‘general user’, and 

‘digital alienated’. By consumer typ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cial capital, perception of the future information society, attitude toward technology as 

innovativeness, discomfort and familiarity, which are the antecedent variables of the digital divid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igital device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use, which are outcome variables 

of the digital divide, were also confirmed by consumer type. This study is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valuable in that it proposes customized informatization policies for each consumer group according to 

the level of digi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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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정보사회는 일상생활 전반에 편리함과 안전함

을 가져다주는 이면에 디지털 기기에의 접근성이 떨어지

고 활용에 능숙하지 못한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문제를 야기하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소외

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1, 2]. 최근 코로나 팬데믹이 장

기화되면서 컴퓨터, 스마트폰을 비롯해 키오스크 등의 

비대면 기기가 사회 전반에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기술이 정보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을 소외시킬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정보

화진흥원(NIA)(2020)의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

서[3]에 따르면,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매년 

향상되고 있지만, 이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기기 접근성

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며 일반 국민 대비 디지털 역량 및 

활용수준은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디지털 정보격차에 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는 교

육, 소득, 인종 등에 따라 정보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4-7]. 특히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 이러한 격차가 학력, 이용동기, 기기에 대한 태도 등

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능동적이

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된다[1, 8-10]. 디지털 정보격차가 가계 및 국가 경제

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의 생활의 질 및 삶의 만족도에

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많은 연구에서 맞춤화

된 정보화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으

로 장·노년층의 긍정적인 디지털 이용태도 형성을 위한 

고령자 친화적인 키오스크 마련[8], 대상자 맞춤 디지털 

이용 프로그램 제공[11], 디지털 사회적 지지를 위한 고

령자 지지원 구성[12], 장애인 대상 정보화 교육 및 스마

트기기의 지원 정책[13], 결혼이주민 대상 개방적 정보시

스템 구축[14] 등이 있으며 주로 취약계층에 맞춤화된 정

책 방안이 제시되었다.

현재 디지털 기기 접근성 확보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디지털 기기 활용의 맥락 및 디지털 기기 사용 

시 경험하는 어려움이 매우 개별적이고 다양하다는 점에

서 소비자의 특성에 맞춤화된 정보화 정책의 설계가 요

구되는 실정이다[11]. 특히, 현재 디지털 정보화 관련 정

책은 노년층, 장애인, 결혼이민자, 농어민 등 특정 대상

들을 취약계층으로 설정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일상생활 

전반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정책수요자 관

점에서의 정교한 소비자집단의 구분 및 맞춤화된 정책 

개발이 요청된다[15]. 

이에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2020)의 디지

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3]를 참조하여 디지털 정보

격차 수준(접근수준, 역량수준, 활용수준)에 따라 소비자

집단을 유형화하고, 디지털 정보격차 관련 선행변수(인

구통계적 특성, 사회적 자본, 기술에 대한 태도, 미래정

보사회 인식)와 결과변수(디지털 기기 만족도, 기기 이용

의도)의 차이를 분석하여 소비자유형별 특성을 밝힘으로

써 실효적인 정보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디지털 정보격차는 1980년대부터 활발하게 연구되

어 온 개념이나 정보격차에 따른 상이한 소비자집단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징을 규명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가 정책적으로 중요해지

는 현시점에서 소비자유형별 차별화된 정책적, 실무적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근거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성과 의의를 가진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2.1 디지털 정보격차

디지털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1995년 뉴욕타임

즈 기사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초기에는 ‘성별, 소

득, 인종, 지리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야기되

는 컴퓨터와 인터넷 접근의 불공평[16]’, ‘인터넷 접근, 

이용범위, 검색지식, 기술연결과 사회적 지원 및 정보의 

질에 대한 판별능력과 정보 이용의 다양성에 따른 불평

등[17]’ 등으로 정의되었다. 

이후 정보기기가 보편화하며 디지털 정보격차는 점차 

정보 이용, 활용능력, 정보의 문해력 등 다차원적 개념으

로 논의되었다. Molnár(2003)[4]는 정보기술 적응단계

를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정보격차의 양상이 다르

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1단계인 초기 도입기에는 인

터넷이나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간

의 접근 격차가 발생하고, 2단계인 도약기에는 인터넷이

나 기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역량 격차가 발생하고, 3단계인 포화기에는 정보 활용의 

질에 따른 활용 격차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같은 관점에

서 Correa, Hinsley & De-Zuniga(2010)[18]는 디지

털 정보격차를 기기에의 접근과 양적 활용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1세대 격차와 디지털 정보의 질적 활용 및 디

지털 환경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2세대 격차

로 분류하였고, Lee와 Youk(2014)[6]은 접근과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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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기술 활용능력과 수준의 차이, 디지털 정보를 활용

함으로써 얻는 효과의 차이에 따라 1단계 접근 격차, 2단

계 활용 격차, 3단계 결과 격차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디

지털 정보격차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원론적 집단 구분 경향을 벗어나 정보 활용의 양

과 질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 현상으로 개념이 

확장되었다. 

이후 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서비스가 분

화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 및 창조되며 개인의 디

지털 역량과 미디어 리터러시의 차이가 정보격차를 유발

하는 요인으로 제기되었다[11, 18]. 또한, 디지털 정보격

차의 원인을 사회경제적인 배경의 차이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서 나아가 디지털 환경에 대한 욕구, 정보추구 욕구, 

기술에 대한 태도 등 개인적 요인이 디지털 정보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다[11, 19-22]. 즉, 디지

털 정보격차는 개인, 가정, 기업, 지역 간 서로 상이한 사

회경제적 여건, 신체적 여건, 개인적 특성의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디지털정보기술에 대한 접근기회, 이용 

및 활용수준의 차이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정보회진흥원(NIA)은 선행연구 고찰을 기반으로 

디지털 정보격차의 단계적 분류를 적용하여 매년 디지털 

기기에의 접근, 디지털 기기 이용역량, 디지털 서비스 활

용의 세 가지 차원으로 디지털 정보격차 수준을 측정하

고 정보격차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당 보

고서의 분석틀과 조사도구를 기반으로 디지털 정보격차 

수준에 따른 소비자집단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기존연구에서는 주로 정보격차 지수를 종합적으로 산

출하고 정보 취약계층의 특징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

추었으나 본 연구는 디지털정보기술의 접근, 역량, 활용

수준을 유형화의 기준으로 삼아 정보격차의 다면적인 특

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2 디지털 정보격차 관련 변수

2.2.1 디지털 정보격차 선행변수

기존연구에서 디지털 정보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과 그 결과는 다양한 변수로 측정되었다. 먼저, 선행변수

로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것은 인구통계적 특성이다. 

정보격차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소득, 거주형태, 연령, 

인종, 교육 등에 의해 인터넷 접근성과 기기 보유 여부에

서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고[4], 접근성이 보장된다고 하

더라도 교육수준에 따라 역량과 활용의 차이가 나타난다

고 보고되었다[5-7, 22].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

내는 연령, 교육수준, 소득 등의 변수는 디지털 역량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11], 결과적으로 디지털 정보격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참조하여 인구통계적 특성을 디

지털 정보격차 수준에 따른 소비자유형별 차이를 유발하

는 요인으로 채택하였다.

디지털 정보격차의 선행변수는 동기적 접근, 물질적 

접근, 기술적 접근, 이용 차원의 접근 등에 따라 다차원

적인 것으로 제안되며[7, 20], 개인의 기술 수용 및 이용

에 있어서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

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인 사회적 자본 또한 

정보격차의 주요 요인으로 연구되었다[19]. 사회적 자본

은 기술적, 심리적 지지를 포괄하며, 가족과 친구 등 친

지의 조언과 지지가 기술의 이용과 학습에 자신감을 부

여하여 디지털 기기 활용에 영향을 미친다[23, 24]. 특히 

고령층은 노화로 인해 기기 사용에 있어 신체적, 인지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축소됨에 

따라 기기 사용을 돕는 조력자의 존재가 정보기술의 활

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25, 26]. DiMaggio, 

Hargittai, Neuman & Robinson(2001)[17]은 정보격

차를 유발하는 다섯 가지 요인 중 한 가지로 사회적 자본

을 꼽기도 하였다. 

또한, 개인적 성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기술 자체

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 

정보격차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된다. 기술이 

위압적으로 느껴지거나 사용하기 어려울 때 소비자는 좌

절감, 무력감, 통제감, 상실 등을 포괄하는 기술에 대한 

불편감을 지각하게 되고 이는 디지털 기기의 수용 및 이

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27]. 기술에 대한 긍정

적인 태도는 정보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술 

및 기기에 관한 관심과 친밀감의 정도가 높을 때 디지털 

역량이 증진될 수 있고[19-21, 28], 기술에 인간적 요소

를 부여할 때 소비자는 기술 및 기기를 신뢰하고 더욱 적

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 기술에 대한 소

비자의 혁신적 성향 역시 디지털 정보화 수준 및 정보격

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혁신적 소비자는 새

로운 것에 대해 적극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기를 폭넓

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29], 기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새로운 서비스의 수용의도가 높으며[30], 혁신에의 저항

이 낮다는 특성을 보인다[31]. 

디지털 정보격차에의 영향요인으로 채택한 마지막 변

수는 미래정보사회에 대한 인식이다. 기술발전이 사회변

화의 중심이 되는 미래정보사회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현재의 디지털 기기 이용 동기와 사용 행동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11]. 실증 연구를 통해 미래 정보사회를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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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일수록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 

및 다양한 분야의 정보서비스 활용능력이 높으며,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아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1].

2.2.2 디지털 정보격차 결과변수

디지털 정보격차의 결과변수로는 정서적 차원의 만족

도와 행동적 차원의 수용 및 사용이 대표적이다. 커뮤니

케이션, 쇼핑, 여가, 금융 등 삶의 전 영역에 걸쳐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면서 디지털 정보격차 수준은 소비자의 삶

의 질과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31]. 디지털 기술의 사용역량이 높을수록 사용하

는 기기에 대한 만족도는 물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32], 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도 또한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33].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본 연구는 정보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인구통계적 특성, 사회적 자

본, 기술에 대한 태도로서 혁신성, 불편감, 친밀감, 미래

정보사회에 대한 인식을 채택하였고, 결과변수로는 디지

털 기기활용에 대한 만족도와 이용의도를 채택하였다. 

이를 토대로 디지털 정보격차 수준에 따른 소비자유형별

로 해당 변수들의 차이를 규명하여 유형별 특성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대상을 정보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연구는 어떠한 격차를 경험하는가에 따라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도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실질적인 수요자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전체 인터넷 이용

자를 대상으로 정보격차에 따른 소비자유형화를 시도한

다는 점에서 차별점과 독창성을 확보한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디지털 기기 접근·역량·활용 수준에 따른 

소비자집단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디지털 정보격차의 선

행 및 결과변수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문

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디지털 정보격차 수준(접근·역량·활용)에 

따라 소비자는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연구문제 2] 디지털 정보격차 수준에 따른 소비자유

형별 선행변수(인구통계적 변수, 사회적 

자본, 기술에 대한 태도, 미래정보사회

에 대한 인식) 및 결과변수(디지털 기기

만족도, 기기이용의도)의 차이는 어떠한

가?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설문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 및 

오프라인 현장 설문을 병행하여 2021년 6월 25일부터 7

월 16일까지 21일간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 대전광역

시에 거주하며 최근 3개월 이내에 인터넷 접속 경험이 

있는 20대 이상의 성인소비자로 설정하였고, 조사전문업

체 ㈜엠브레인의 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을 통

해 314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온라인 패널조사의 특성

상 인터넷 접근 및 활용에 능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의 

장‧노년층의 응답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오프

라인 대면 설문조사를 통해 91부의 자료를 추가로 수집

하였다. 대면 설문조사 대상자는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표집하였고, 연구원 2인 이상이 직접 안내하며 질문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응답하도록 도왔다. 부실한 응

답을 제외한 총 402부의 자료를 SPSS 2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소비자유형화를 위해서는 K-평균 군집분석

을 적용하였고, 연구자의 주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집 

수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반복적으로 분석하는 탐색적 접

근을 적용하였다. 여러 번의 분석결과 각 군집 개체 수의 

균형 및 군집중심 값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군집 수를 결정한 뒤, 유형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

분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3.3 조사도구의 구성 및 타당도, 신뢰도 검증결과

소비자유형화의 기준으로 삼은 디지털 정보격차 수준

은 정보접근(디지털 기기 보유 및 사용 여부), 정보역량

(컴퓨터, 모바일 기기 사용역량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

보활용(검색 및 콘텐츠, 사회관계, 생활, 쇼핑 서비스 영

역별 디지털 서비스 활용 정도)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

하였고,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3]에서 사용된 

문항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디지털 정보격차의 선행변수 중, 사회적 자본은 ‘기술 

수용 및 이용에 있어서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주변 사람들

로부터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13]’, 미

래정보사회에 관한 인식은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도 인식의 정도[1]’로 정의하고 디지털 정

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3]의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

하였다. 기술에 대한 태도 중 기술에 대한 불편감은 ‘끊

임없이 진화하는 정보기술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인지적, 



디지털 정보격차 수준에 따른 소비자유형 연구 197

사회적 요구로 인한 부담 및 스트레스 정도[34]’로 정의

하고 Tarafdar et al.(2007)[34], Ragu-Nathan et 

al.(2008)[35]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 중 5개를 채택하

였다. 기술에 대한 친밀감은 ‘개인이 제품에 부여된 인간

성을 인지하여 형성되는 제품에 대한 믿음과 긍정적인 

인식’으로 정의하고 Song과 Choi(2020)[36]의 연구에

서 4개 문항을 채택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하였다. 기술에 대한 혁신성은 ‘정보기기 및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혁신적 성향이자 태도’로 정의하였으며, 디지

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3]의 문항들을 수정하여 사

용하였다. 

디지털 정보격차의 결과변수로 채택한 디지털 기기활

용 만족도와 기기이용의도는 각각 ‘개인이 디지털 기기 

활용을 통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의 수준’, ‘앞으로도 디

지털 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향의 정도’로 정의하고,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3]의 문항들을 수정하

여 사용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을 제외한 변수들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조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변수의 

Cronbach's α값이 0.7 이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

이었고, 기술에 대한 태도는 고유값 1기준, Varimax 회

전을 적용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불편감, 친밀감, 혁신

성의 세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3.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

다. 성별은 남성이 40.5%, 여성이 59.5%를 차지하였고, 

전체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9.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는 2세대 가구(부모+자녀)가 5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1세대 가구(부부)는 21.4%, 1인 가

구는 19.9%를 차지하였다. 월평균 소득은 379.01만 원

으로 나타났다.

4. 연구결과

4.1 디지털 정보격차 수준에 따른 소비자유형화

디지털 기기에의 접근·역량·활용 수준에 따라 소비자 

집단이 어떻게 유형화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K-평균 군

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네 집단이 도출되었고, 각 집단의 유형별 특성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digital 
access 
level 

digital 
capacity 

level

digital 
utilization 

level
N(%)

[Type 1]
Device lover

4.70(0.45)d 4.21(0.71)b 3.64(0.55)b 116(28.9)

[Type 2]
Proficient user

3.50(0.50)c 4.75(0.28)c 3.93(0.37)c 120(29.9)

[Type 3]
General user

2.40(0.63)b 4.07(0.51)b 3.31(0.43)b 111(27.6)

[Type 4]
Digital alienated

1.61(0.97)a 2.63(0.67)a 2.53(0.49)a 55(13.7)

M(SD) 3.29(1.25) 4.11(0.85) 3.48(0.64) 402(100.0)

F 424.477*** 186.337*** 123.976***

*** p<.001 (abc = Scheffe's post hoc test)

Table 2. Consumer types analyzed by digital divide

첫 번째 집단은 전체 응답자의 28.9%를 차지하며 디

지털 접근수준이 네 개 집단 중 가장 높고 역량과 활용수

준은 중간 정도를 보였다. 즉, 디지털 기기 보유 및 사용 

비율이 매우 높고, 소유한 기기 내의 기본 기능은 활발하

게 이용하나 검색, 사회관계, 생활, 쇼핑 콘텐츠 생산 및 

공유 등 심화기능을 활용하는 수준은 접근과 역량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보

유하는 것이 특징적이라는 점에서 첫 번째 유형을 ‘기기

애호형’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전체 응답자의 29.9%로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며 디지털 접근수준이 첫 번째 유형 다음으

로 높고 역량과 활용수준은 네 집단 중 가장 높았다. 즉, 

기기 보유율이 높고 보유한 기기를 사용하는 역량을 갖

추고 있으며, 검색, 사회관계, 생활, 쇼핑 콘텐츠 생산 및 

공유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디지털 서비스를 활발하게 

Characteristics N(%)

Gender
Male 163(40.5)

Female 239(59.5)

Age Average: 39.9

Household
type

Alone 80(19.9)

With spouse 86(21.4)

Parents+child 226(56.2)

Parents+child+grandchild 10(2.5)

Monthly
Income

(Average=379.01)
※ Missing n=7

200>= 93(23.1)

200-400 130(32.3)

400-600 92(22.9)

600<= 80(19.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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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집단이다. 이에 두 번째 유형을 ‘능숙활용형’이

라고 명명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전체 응답자의 27.6%로 디지털 접근

수준이 앞의 두 집단보다 낮고 디지털 역량과 활용수준

은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다양한 기기를 보유하지는 않

으나, 보유한 기기를 보통 수준의 역량을 가지고 보통 수

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반형’이라고 명명하였다. 

마지막 집단은 전체 응답자의 13.7%를 차지하며 디지

털 접근, 역량, 활용수준 모두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

게 낮았다. 디지털 역량은 물론 기기 보유율이 매우 낮다

는 점에서 정보화 취약계층으로 판단하고 '디지털소외형'

으로 명명하였다.

4.2 소비자유형별 차이분석 결과

4.2.1 소비자유형별 선행변수의 차이

디지털 정보격차 수준에 따른 네 유형별 인구통계적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령, 가구형태, 소득수준

에 따라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기애호형의 평균 연령은 39.12세

이며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 비중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 유형 중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

다는 특징을 보였다. 능숙활용형은 평균 연령이 네 유형 

중 가장 낮은 33.46세로 대체로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 유형 중 1인 가구의 비중과 월평균 소득 200

만 원 이하, 4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의 비중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형은 평균 연령이 37.95

세이며 네 유형 중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집단인 중위소득자가 가장 많았다. 디지털소외

형은 1세대 부부의 비중이 크며 네 유형 중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반면, 소득수준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 결과, 소비자유형별로 사회적 자본, 기술에 

대한 태도로서 혁신성, 불편감, 친밀감 그리고 미래정보

사회 인식수준의 유의한 차이도 확인되었다. 사회적 자

본은 능숙활용형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기술 혁신성은 능숙활용형과 기기애호형이 높

[Type 1]
Device lover

(28.9%)

[Type 2]
Proficient user

(29.9%)

[Type 3]
General user

(27.6%)

[Type 4]
Digital alienated

(13.7%)
M/N(%) X2/F

D

e
m
o
g

r
a
p
h

I
c
s 

Gender
Male 42(25.8) 43(26.4) 52(31.9) 26(16.0) 163(100.0)

4.87
Female 74(31.0) 77(32.2) 59(24.7) 29(12.1) 239(100.0)

Age Average 39.12(12.70)b 33.46(9.24)a 37.95(12.62)ab 60.11(14.45)c 39.98(14.84) 61.33***

Household
type

Alone 18(22.5) 27(33.8) 24(30.0) 11(13.8) 80(100.0)

37.95***
With spouse 25(29.1) 19(22.1) 15(17.4) 27(31.4) 86(100.0)

Parents+child 72(31.9) 70(31.0) 69(30.5) 15(6.6) 226(100.0)

Parents+child+grandchild 1(10.0) 4(40.0) 3(30.0) 2(20.0) 10(100.0)

Monthly

Income

200>= 18(19.4) 27(29.0) 26(28.0) 22(23.7) 93(100.0)

24.09**
200-400 40(30.8) 32(24.6) 44(33.8) 14(10.8) 130(100.0)

400-600 29(31.5) 36(39.1) 20(21.7) 7(7.6) 92(100.0)

600<= 28(35.0) 25(31.3) 21(26.3) 6(7.5) 80(100.0)

Social capital 3.55(0.70)a 3.93(0.75)b 3.42(0.80)a 3.28(0.70)a 3.59(0.78) 13.511***

Attitude on
technology

Innovativeness 3.61(0.70)c 3.82(0.67)c 3.25(0.69)b 2.90(0.81)a 3.48(0.77) 26.634***

Discomfort 2.35(0.84)ab 2.18(0.93)a 2.54(0.68)bc 2.85(0.69)c 2.42(0.83) 9.795***

Familiarity 3.30(0.68) 3.26(0.75) 3.09(0.62) 3.04(0.77) 3.20(0.43) 2.939*

Perception of future intelligent-society 4.15(0.53)a 4.38(0.49)b 4.06(0.55)a 4.07(0.43)a 4.18(0.53) 9.065***

** p<.01, *** p<.001 (abc = Scheffe's post hoc test)

Table 3. Differences in antecedent variables by consumer type

[Type 1]

Device lover
(28.9%)

[Type 2]

Proficient user
(29.9%)

[Type 3]

General user
(27.6%)

[Type 4]

Digital alienated
(13.7%)

N(%) F

Device Satisfaction 3.36(0.60) bc 3.53(0.68) c 3.14(0.59) ab 3.04(0.72) a 3.31(0.66) 10.387***

Willingness to use device 4.14(0.62) a 4.43(0.54) b 4.04(0.61) a 3.94(0.68) a 4.17(0.63) 11.716***

** p<.01, *** p<.001 (abc = Scheffe's post hoc test)

Table 4. Differences in outcome variables by consumer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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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편으로 나타났고 디지털소외형은 가장 낮다. 기술 불

편감은 능숙활용형이 가장 낮고 디지털소외형이 가장 높

으며, 기술 친밀감은 기기애호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미래정보사회에 대한 인식은 모든 집단에서 4점

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였고 능숙활용형이 다른 집

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2.2 소비자유형별 결과변수의 차이

디지털 정보격차 수준에 따른 소비자유형별 기기활용 

만족도 및 기기이용의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소

비자유형별로 두 변수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기

기활용 만족도와 기기이용의도 모두 능숙활용형이 가장 

높고 디지털소외형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만족도는 3점대로 보통 수준을 보

였으나 향후 기기를 사용할 의향은 4점대로 높은 수준으

로 나타나 이용의도가 실제 능동적인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가 요구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술의 진보가 일상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

향력이 확대되는 디지털 융복합 시대에 디지털 기기에의 

접근, 기기 이용역량, 기기 활동도를 종합한 디지털 정보

격차 수준에 따라 소비자들이 어떻게 유형화되는지 탐색

하고, 소비자유형별로 디지털 정보격차 관련 변수의 차

이를 분석함으로써 각 유형별 맞춤화된 정보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

지털 정보격차 수준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기기애호형', 

‘능숙활용형’, ‘일반형’, ‘디지털소외형’의 4개 소비자집

단이 유형화되었다. 디지털 기기를 많이 보유하고 이용

역량이 높으나 활용의 다양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기애

호형과 접근, 역량, 활용의 모든 차원에서 다른 유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보화 수준이 낮은 디지털소외형

이 구분되었다는 점은 집단별 맞춤화된 정보화 정책 마

련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디지털 정보격차 수준에 따른 소비자유형별로 

인구통계적 특성, 사회적 자본, 기술에 대한 태도, 미래

정보사회에 대한 인식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능숙

활용형의 사회적 자본 지각 수준이 가장 높다는 결과는 

정보기술의 이용에 있어 기기활용의 조력자로서 주변인

들의 지지와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미래정

보사회에 대한 인식은 능숙활용형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이는 미래정보사회를 낙관적으로 받아

들일수록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수용 및 활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소비자유형별로 디지털 정보격차의 결과변수인 

디지털 기기활용 만족도와 기기이용의도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두 변수 모두 능숙활용형, 기기애호형, 

일반형, 디지털소외형 순으로 나타났고 능숙활용형이 다

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디지

털 기기 및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고취를 통해 

디지털 사회가 가져다주는 편익들을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디지

털소외형의 만족도와 이용의도가 가장 낮다는 것은 디지

털 정보격차가 기기 활용의지를 낮춤으로써 소외를 심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유형별 맞춤화된 디

지털 서비스의 개선 및 정보화 정책 설계 방안을 제언하

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기애호형은 기기 이용 역량과 디지털 기기

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친밀감이 높고 기기의 보유 및 사

용에 대해 우호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의 학습을 긍

정적인 도전 및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기기 이용의도 또한 높으므로 디지털 효능감을 강화

하고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

기를 다채롭게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에

서는 행태정보에 기반한 맞춤화된 디지털 서비스를 제안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며 디지털 정보화 심화교육을 

마련하여 이들의 미충족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능숙활용형은 디지털로의 접근과 기술의 사용역량, 활

용정도가 가장 높고 혁신적 성향이 뚜렷한 집단이다. 이

들은 기기에 대한 만족도와 이용의도가 모두 높기 때문

에 정보기술 산업계의 가장 효과적인 타겟이자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에서 가장 자유로운 소비자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정보화 정책이 추진되

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내의 자

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디지털 정보화 수

준이 높은 능숙활용형을 주요 인적자원으로 활용하여 정

보화 수준이 낮은 소비자집단의 기기 이용을 돕는 조력

자이자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것

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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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은 디지털 소비사회에서 더 다양한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기술 이용 동기

를 유발하여 기기 접근 및 활용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

련해야 할 것이다. 일반형 집단의 기기 이용 경험은 이들

을 능동적인 활용자가 되도록 촉진하거나 디지털 격차를 

경험하는 소외자가 되도록 만들 수도 있다. 산업계는 디

지털 정보격차 수준이 보통이어서 정보격차 해소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소비자집단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

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춤화된 킬러(killer)서비스를 발굴 

및 제안함으로써 기술 활용의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소외형은 고령층이 다수인 정보 취

약계층 집단으로 디지털 접근성, 역량, 활용수준의 모든 

면에서 저조하고 디지털 정보격차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

다. 이들이 기술에 대해 불편감을 높게, 친밀감을 낮게 

느낀다는 것은 디지털 기기 이용에 있어 심리적인 부담

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보기술을 체험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공적인 디지털 조력자의 지

원, 정보화교육 등을 통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심리적 문

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디지

털 서비스를 목록화하고 기기 보유 및 이용역량이 미흡

한 디지털소외형 집단들이 이러한 서비스로부터 배제되

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디지털

소외형의 다수는 고령층이므로 이들의 신체적, 인지적 

특수성을 고려한 고령자 친화적 기기 및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가 디지털 정보격차 지수에 따른 

취약계층 연구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디지털 기기에

의 접근성이 확보되었는지,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역량

이 갖추어졌는지, 기기를 통해 실질적으로 다양한 서비

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의 세 가지 차원에 따라 일반 성인 

소비자들의 집단을 유형화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정책 

마련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기술에 대한 태도, 사회적 자본, 미래정보사

회에 대한 인식 등 개별적 연구에서 도출된 정보격차 관

련 변수들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소비자유형별 차이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정보격차 관련 연구의 확

장에 기여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의 제언은 다음과 같

다. 먼저, 본 연구는 디지털 정보격차 수준에 따른 소비

자유형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선행연구로부터 변수를 채택하는 방식을 취하였

기 때문에 각 유형별 다양한 특성을 설명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각 유형별 구성원을 심층적으

로 탐구하여 이들이 경험하는 디지털 기술 및 기기 관련 

어려움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및 산업적, 

정책적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비자 관점에서 디지털 정보격차를 이해하는 폭이 확대

될 수 있을 것이며 디지털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한 정책

적 제언을 명확히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는 특정 광역시를 대상으로 표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전국 단위에서의 더 확장된 표집을 통해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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